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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은 흐름을 놓치거나 자신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 

두려워 남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하며, 특히 소셜미

디어 분야에 널리 퍼져있는 현상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SNS 중독과 밀접한 변인으로 조명되어 왔으나, 어떤 경로를 거쳐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SNS 

중독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외

에 대한 두려움이 청소년의 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사이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총 517

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관련 척도들이 포함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결과 소

외에 대한 두려움은 부모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또래애착과 SNS 중

독경향성의 관계는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및 또래와 애착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지며, 또래애착의 경우 이러한 관계는 소

외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러한 결과의 이론적, 실용적 시사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소외에 대한 두려움(FoMO), 애착, SNS 중독, 외로움, SNS 사용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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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Social Networking Services)는 인터넷을 매

개로 특정 목적을 위해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

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쌍방향 소통 

서비스이다(이윤희, 2014).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SNS 사

용은 사회적,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급격히 

부상했다(이재현, 2012). SNS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새로운 정보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표

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이윤희, 

2014). 더욱이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

에서 SNS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빠르게 파

급되었으며, 유익한 온라인 대인관계의 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과도한 SNS 사용이 때로 문제를 유

발하기도 한다. 그 중 SNS 중독은 SNS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겪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일컫는다

(오윤경, 2012).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SNS

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한 중독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8

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

고등학교 청소년 중 약 70%가 넘는 학생들이 

거의 매일 SNS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청

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 및 중독은 학업적 어

려움과 더불어 현실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가

족, 친구들과의 대화 단절을 유발하기도 한다

(김윤희, 조규영, 2014).

한편 SNS 중독 관련 연구들에서는 SNS 중

독 대신 ‘SNS 중독경향성(addiction proneness)’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SNS 중독경향

성이란 “온라인상에서 대인관계에 과도하게 

몰두하여 금단 및 내성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

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되며, 병리적이

고 강박적인 SNS 중독보다 다소 경미한 상태

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정소영, 

김종남, 2014). SNS 중독경향성은 인터넷 중독

과 유사한 점이 많아 그동안 인터넷 중독의 

연장선 상에서 연구되었지만, 사교나 친밀감 

등 대인관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SNS에 

빠져들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기타 인터넷 중

독과는 구별되며, 이에 ‘관계 집착형’ 사이버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상호, 2013).

청소년 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애착(attachment)은 개인이 발달과정에서 중

요한 타인과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

다(Bowlby, 1958). 초기에는 애착에서 유아와 

주 양육자와의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였

으나, 이후 인생에서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도 

전 생애 동안 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고 있다(이수하, 2005). 특히 청소

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적 발달단계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부모와의 애착에서 벗어나 

또래와 애착관계 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Ainsworths, 1989). 또래애착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

대관계로, 또래관계의 질적 특성을 가리킨다. 

그러나 부모와 애착관계의 중요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위협을 느끼는 경우 

여전히 부모는 안전기지(secure base)로서 기능

한다(유성경, 박승리, 황매향, 2010). 따라서 청

소년 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연구할 

때에는 애착을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으로 나누

어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최근 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Facebook) 중독과 청소년의 

애착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부모애착과 또래애

착이 모두 SNS 중독과 연관되었으며,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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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령에 따라 초기(만 12～13세)에는 상대적

으로 부모애착이, 이후(만 14～17세)에는 상

대적으로 또래애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Badenes-Ribera, Fabris, Gastaldi, 

Prino, & Longobardi, 2019).

불안정한 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다양한 행

위 중독(behavioral addiction)의 위험성을 높인다

는 점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검증되어 왔다. 예를 들어 불안정한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증가된 우울, 외로움과 

관련되며, 인터넷, 휴대폰, 게임 등 여러 유

형의 중독문제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예: 고수영, 2013; 김민경, 2012; 송두리, 

2013; Estevez, Jauregui, & Lopez-Gonzalez, 2019; 

Oldfield, Humphrey, & Hebron, 2016). 또한 또래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외로움, 불안, 낮

은 자존감 등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고(김

기정, 2010; 조혜진, 2006), 스마트폰이나 인터

넷 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유연, 2015).

보다 구체적으로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련

성을 살펴볼 때 SNS 중독경향성이 일반적인 

인터넷 중독에 비해 대인관계 욕구와 밀접한 

만큼 대인관계의 원형이 되는 애착 문제가 관

여할 가능성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최근의 체계적 고찰에 따르면, 2000년부

터 2018년 사이에 출간된 경험적 연구들에서 

불안정한 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간에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비교적 일관되

게 보고되었다(D’Arienzo, Boursier, & Griffiths, 

2019). 전반적으로 회피 애착에 비하여 불안 

애착이 SNS 및 인터넷 중독에 취약성을 제

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높은 불

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페이스북

을 더 집중적으로 사용하였고 SNS 상에서 

피드백을 추구하거나 그에 민감한 양상을 

보였다(Hart, Nailling, Bizer, & Collins, 2015; 

Oldmeadow, Quinn, & Kowert, 2013). 청소년 연

령대의 표본이 포함된 연구들로 범위를 좁혀 

보면, 비록 그 수가 충분치는 않으나, 불안정

한 부모 또는 또래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을 

비롯한 전반적인 인터넷 중독 문제와 관련된

다는 연구들이 있다(Monacis, de Palo, Griffiths, 

& Sinatra, 2017; Reiner, Tibubos, Hardt, Müller, 

Wölfling, & Beutel, 2017). 아울러 일군의 연구

자들은 반대로 부모와 정서적으로 안정된 애

착관계를 가질 때 청소년들이 또래관계에서

도 소외감을 덜 느끼고, 회피나 보상 동기에 

따른 문제적인 SNS 사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강한 부모애착이 SNS 중독경향

성에 있어 보호요인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Assunção, Costa, Tagliabue, & Matos, 2017; Lei 

& Wu,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의 행위 중독

에 비해, 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 대

한 연구는 아직 양적으로 부족하며, 지금까지 

주로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김보경, 백용매, 허창구, 2016; D’Arienzo et al., 

2019; Nitzburg & Farber, 2013).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국내 연구들도 최근 일부 시작되는 

추세이나(김영숙, 2017; 유현욱, 2015), 이들 연

구에서는 또래애착만을 다루었을 뿐 부모애착

과 또래애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자존감이나 자기통제 등 일반적인 변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요인이 그 과정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못했

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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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에 대한 두려움(FoMO)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변인인 소외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은 흐름을 

놓치거나 자신이 포함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

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한

다(Przybylski, Murayama, Dehaan, & Gladwell, 

2013). 본래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마케팅 전

략가인 Herman(2000)이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

이나 브랜드를 추구하는 이유로서 제시한 것

으로서, Przybylski 등(2013)의 연구를 통해 심

리학 내에서는 사회심리학 분과에서 먼저 주

목받게 되었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특히 

SNS 문화에 널리 퍼져있는 현상으로, 과도한 

SNS 사용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

어 왔다(문화림, 2019; 박주리, 2020; 박지수, 

서영석, 2018; Beyens, Frison, & Eggerment, 

2016; Dempsey, O'Brien, Tiamiyu, & Elhai, 2019; 

Fabris, Marengo, Longobardi, & Settanni, 2020; 

Kim, 2019; Oberst, Wegmann, Stodt, Brand, & 

Chamarro, 2017).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

해서는 생물학적, 사회비교적 그리고 자기결

정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생

물학적 관점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

의 소속에 대한 욕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집단 내에서 중요 정보를 받지 못

하거나 소외당했다고 느끼면 위험에 반응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반

응이 불쾌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목적으

로 어떠한 정보도 놓치지 않으려는 감시체계

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Lai, Altavilla, Ronconi, 

& Aceto, 2016). 다음으로 사회비교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얻

는 과정에서 타인을 준거로 비교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

를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면서 자신을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이것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촉진할 수 있다(박주리, 2020). 마지

막으로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인간의 3대 기본

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중 관계

성이 결핍된 상태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박지수, 서영석, 2018; 

Przybylski et al., 2013). 즉, 관계성이 결핍되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당하는 것에 두려움이 

커지면, 자신의 내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보

다 외재적 동기에 의해 행동하게 되고, 집단

에 참여하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면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

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SNS 중독

경향성과 매우 관련이 깊은 개념으로서 최근 

학문적 관심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

지는 변인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

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안, 

우울과 같은 특성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관

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진행되는 추세이고, 이

러한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이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보고되기 시작했지

만(Elhai, Gallinari, Rozgonjuk, & Yang, 2020; 

Holte & Ferraro, 2020; Oberst et al., 2017),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와 직접적으

로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애착, SNS 중독경향성과 소외에 대한 두려

움의 관계

그렇다면 청소년에서 애착, SNS 중독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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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에 대한 두려움 간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

어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불안정한 애착과 소외에 대한 두려

움 모두 SNS 중독경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김보경 등, 2016; 문화림, 

2019; 박지수, 서영석, 2018; Nitzburg & Farber, 

2013; Kim, 2019).

그에 비하여 불안정 애착과 소외에 대한 두

려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존재하지는 않으며(박지수, 서영석, 2018), 이

는 부분적으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비교적 

최근에 제안되고 연구된 변인이기 때문일 것

이다.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애착과 SNS 중독 사이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Liu & 

Ma, 2019). 또한 Lai 등(2016)은 소외에 대한 두

려움과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에서의 뇌파

를 비교한 신경생물학적 상관관계 연구를 통

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성인애착유형척도

(ASQ; Feeney, Noller, & Hanrahan, 1994) 중 인

정욕구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과거 Brennan, Clark 과 Shaver(1998)등이 

ASQ의 인정에 대한 욕구는 애착 불안으로 분

류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Lai 등

(2016)의 연구결과는 애착불안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상관관계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권지영(2019) 역시 애착을 직

접적으로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에게서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양육 태도인 의

존지향 심리적 통제를 받는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면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상승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부정 정

서를 완화하기 위하여 SNS 사용에 더욱 몰두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개념적으로 추론해 볼 

때 청소년의 불안정한 애착이 소외에 대한 두

려움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

로 여겨진다. 아울러 애착이 상대적으로 생의 

초기에 형성되고 유지되는 원격 요인(distal 

factor)인 반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시간적으

로나 원인론적으로 SNS 중독경향성의 근접 요

인(proximal factor)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에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정한 애

착과 SNS 중독경향성 간 관계를 매개할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이러한 연구 문

제를 특히 청소년 집단에서 부모애착뿐만 아

니라 또래애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

으로 부모 및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간

의 관계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하는지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청소년이 부모나 

또래와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된 경우 다른 

관계에 더욱 집착하게 되면서, 혹시라도 내가 

소외되거나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일을 하고 지낼까 봐 두려운 소외에 대

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SNS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계속 확인하

고 싶어지고 그 결과 SNS 중독경향성이 증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를 가설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SNS 중독경향

성 간의 관계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

성 간의 관계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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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참여자

575명의 서울, 경기/인천, 경상도 지역 중학

교, 고등학교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에서 SNS를 사용하지 않아 연구 참여 기준

에 해당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58명

을 제외하고, 총 517명의 자료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으로 실시되었으며, 사전에 연구 목적과 방법, 

수집된 연구자료의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

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에 참여하

지 않거나 중단할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였으

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 도구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 개정본(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애착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

한 IPPA를 옥정(1998)이 번안 및 수정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 개정본을 사용하였다. 부, 

모 그리고 또래애착은 모두 동일한 3개 하위

요인(상호신뢰 10문항, 의사소통의 정도와 질 

9문항, 소외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 결코 그렇지 

않다 ～ 5점 =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의 안정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를 개발한 Armsden과 

Greenberg(1987)은 부모애착을 부 애착, 모 애

착으로 구분 없이 1개의 부모애착 척도로 측

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에 대응하

는 개념으로서 부모애착을 측정하려고 하였으

며 부, 모 애착의 차별적 효과에 대하여 가정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옥정(1998)의 문항을 사

용하여 부, 모 애착의 값을 합산한 후 평균값

을 구해 부모애착을 측정하였다. 옥정(1998)의 

연구에서 한국어판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부 애착 .93, 모 애착 .92, 또래애착 .92였

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부 애착 .91, 모 애착 .91, 부모애착 .95, 또래

애착 .92로 우수한 수준이었다.

SNS 중독경향성 척도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소영과 김종남(2014)이 대학생 대상

으로 개발한 척도를 박선영(2014)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NS 중

독경향성 척도는 4개 하위요인으로,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7문항), 몰입 및 내성(7문항), 

부정 정서의 회피(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

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4

점 = 매우 그렇다)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선영(2014)의 연구에서 전

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였

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5로 역시 우수한 수준이었으

며,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88, 몰입 및 내성 .82, 부정 정

서의 회피 .87,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86으

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FoMO) 척도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Przybylski 등(2013)이 개발하고 주은선, 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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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솔지(2018)가 한국어판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래 척도의 측정대상은 대학생

이었지만, 문항 내용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

용하기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국

어판 소외에 대한 두려움 척도는 3개 하위요

인으로, 소속욕구 2문항(예: 나는 약속된 모임

에 빠지게 되면 불안하다.), 외적동기 4문항

(예: 나는 주변을 신경 쓰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 걱정된다.), 상대적 박탈감 2

문항(예: 나는 내 친구들이 나보다 좀 더 나은 

경험을 할까봐 두렵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 

나와는 전혀 다르다 ～ 5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에 대한 두려

움이 강함을 의미한다. 주은선 등(2018)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

었으며, 각 하위척도별로는 소속욕구 .72, 외

적동기 .69, 상대적 박탈감 .77이었다. 본 연구

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척도에

서 .91이었으며, 소속욕구 .88, 외적동기 .84, 

상대적 박탈감 .86이었다.

자료분석

먼저 SPSS 22.0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주요 변인의 기초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

시하였고, 측정도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로서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상관분

석을 통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

펴보았다. 이후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Hayes, 2014)를 사용하여 부트

스트랩(bootstrap)을 활용한 회귀분석의 방식으

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식은 실제로 

충족하기 어려운 정규분포 가정에 기초하지 

않으며, 경험적 분포를 활용하여 높은 검증력

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매개효

과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랩 방식의 회귀분

석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Hayes, 2013). 본 연구에

서는 부트스트랩 사례 수를 5,000개로 설정하

였으며, 95% 신뢰구간에 추정치가 0을 포함하

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연구 참여자의 특성

전체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SNS 사용 관련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7.6%, 여학생이 42.4%였으며, 학년

별로 중학생이 47.2%, 고등학생이 52.6%를 차

지하였다.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 및 횟수는 148.65

분(표준편차 = 122.43, 범위 = 1～1440분), 

14.43회(표준편차 = 33.95, 범위 = 1～500회)

로 나타났다. ‘2018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서 만 6세 이상 이용자의 주 평균 SNS 이용빈

도가 하루 평균 3.1회이며 주 평균 SNS 이용

시간이 53분임을 감안할 때(과학기술정보통신

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범위가 다소 넓

긴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평균

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시간 및 빈도가 상당

함을 알 수 있었다. 주로 이용하는 SNS의 종

류를 중복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유튜브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페이스

북 28.8%, 인스타그램 20.6%, 트위터 8.7%, 기

타 3.2%, 네이버 밴드 2.2%, 카카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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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298 57.6

여자 219 42.4

학년

중학교 1학년 85 16.4

중학교 2학년 92 17.8

중학교 3학년 67 13.0

고등학교 1학년 216 41.8

고등학교 2학년 46 8.9

고등학교 3학년 10 1.9

미응답 1 0.2

주로 이용하는 

SNS 종류

유튜브 440 35.6

페이스북 356 28.8

인스타그램 255 20.6

트위터 108 8.7

네이버밴드 27 2.2

카카오스토리 10 0.8

기타 40 3.2

SNS 이용 시간

(일)

30분 미만 48 9.3

30분～1시간 미만 11 2.1

1～2시간 미만 225 43.5

2～4시간 미만 183 35.4

4시간 이상 47 9.1

미응답 3 0.6

SNS 이용 횟수

(일)

5회 미만 145 28.0

5～10회 미만 137 26.5

10～20회 미만 124 24.0

20회 이상 98 19.0

미응답 13 2.5

주. 주로 이용하는 SNS 종류는 중복 응답을 허용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및 SNS 사용 관련 특성 (N=5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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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부모애착 -

2. 또래애착 .43*** -

3. SNS 중독경향성 -.29*** -.17*** -

4. 소외에 대한 두려움 -.21*** -.19*** .63*** -

평균 3.70 3.71 1.85 2.14

표준편차 .63 .59 .57 .88

주. 부모애착, 또래애착=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본(IPPA-R), SNS 중독경향성=SNS 중독경향성 척도, 

소외에 대한 두려움=한국형 소외에 대한 두려움 척도. ***p<.001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N=517)

0.8% 순으로 나타났다.

애착, SNS 중독경향성 및 소외에 대한 두려

움 간의 관계

분석에 앞서 주요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

루는지 확인하였을 때 모든 변인들의 왜도가 

±2.0, 첨도가 ±4.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

을 충족시켰으며, 기술통계량은 표 2에 제시

되어 있다. 또한 매개분석에 앞서 소외에 대

한 두려움과 애착, SNS 중독경향성 간의 상관

관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부모애착과 또래 

애착 간에는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r = .43, p < .001).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모

두 SNS 중독경향성(r = -.29, r = -.17, p < 

.001) 및 소외에 대한 두려움(r = -.21, r = 

-.19,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맺고 있

었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먼저 부모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사이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모델 4)로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Hayes, 2014). 

표 3에 제시된 분석 결과, 독립변인(부모애착)

이 매개변인(소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는 경

로가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하여(t = -4.77, p 

< .001), 부모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소외에 대

한 두려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SNS 중독경향성)으

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도 소외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t = 17.45, p < .001). 마지

막으로 부모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을 때,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효과크기 = -.11, 95% CI = -.17 ～ -.06). 

부모애착은 SNS 중독경향성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

모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사이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앞선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사이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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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F R2

소외에 대한 두려움 부모애착 -.29 .06 -.21 -4.77*** .000 22.78*** .04

SNS

중독경향성

부모애착 -.15 .03 -.17  -4.90*** .000
189.98*** .43

소외에 대한 두려움 .39 .02 .60 17.45*** .000

간접효과 (Effect) Boot SE
95% CI

LL UL

-.11 .03 -.17 -.06

주. 또래애착=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본(IPPA-R), SNS 중독경향성=SNS 중독경향성 척도, 소외에 대한 두려

움=한국형 소외에 대한 두려움 척도.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001.

표 3. 부모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N=516)

그림 1. 부모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N=516)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p<.001.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F R2

소외에 대한 두려움 또래애착 -.28 .06 -.19 -4.36*** .000 18.99*** .04

SNS

중독경향성

또래애착 -.05 .03 -.05  -1.56 .12
171.74*** .40

소외에 대한 두려움 .41 .02 .62 17.84*** .000

간접효과 (Effect) Boot SE
95% CI

LL UL

-.11 .03 -.17 -.06

주. 또래애착=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본(IPPA-R), SNS 중독경향성=SNS 중독경향성 척도, 소외에 대한 두려

움=한국형 소외에 대한 두려움 척도.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회 추출함, ***p<.001.

표 4.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N=517)

와 같다. 분석 결과, 독립변인(또래애착)이 매

개변인(소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가 

부적 방향으로 유의하여(t = -4.36, p < .001), 

또래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소외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

변인이 종속변인(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지

는 경로에서도 소외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

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t = 17.84, p < .001). 나아가 또래애착

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효과크기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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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N=517)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p<.001.

95% CI = -.17 ～ -.06),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투입된 이후 또래애착은 SNS 중독경향성에 더 

이상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매개 효

과를 가진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그림 2).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을 살펴보고, 애착을 부모애착

과 또래애착으로 나누어 소외에 대한 두려움

이 각 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매

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

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불안정한 애착, SNS 중독경향성 및 소외에 대

한 두려움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

다. 이는 부모 및 또래애착이 안정적이지 않

다고 느낄수록 또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강

할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문화림, 2019; 박주리, 2020; 박지수, 서영석, 

2018; Lai et al., 2016; Monacis et al., 2017; 

Przybylski et al., 2013; Reiner et al., 2017).

보다 중요하게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변인 

간의 관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면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청소년의 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연

구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애착을 부모애착과 또래

애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다소 차별

적인 매개효과가 발생하였다. 부모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간 관계에서는 소외에 대한 두려

움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

모애착이 간접적으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거쳐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직접적으로도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와 불안정

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이 SNS 중독을 비

롯한 일반적인 인터넷 중독에 취약하며, 실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관심과 이해를 가상세

계를 통해 채우고자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들

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Lei & Wu, 

2007). 생애 초기 부모와 형성하는 애착관계는 

개인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서 자신, 타인, 세계에 대한 기본적 신념 형성

에 관여하고(Bowlby, 1958),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하지 않고도 

SNS 중독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비하여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사이에서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 특기할 만 하다. 이

는 청소년 시기의 발달적 특성과 아웃사이더

(outsider)가 되고 싶지 않은 또래문화의 특성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시기

에는 또래집단의 규범과 행동 양식을 모방

하거나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또

래집단이 제시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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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에 동조하여 행동하려고 한다(Coleman & 

Hendry, 1990).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연결

을 통해 자신의 존재나 정체감을 확인하려는 

욕구가 있어, 또래관계가 안정되지 못하면 소

외감과 소외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쉽다(황은숙, 2011). 그 결과 청소년들은 타인 

특히 또래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자신이 

소외될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성인

보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타

인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연

결시켜주는 SNS에 접속하고 과잉 사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또래

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간 관계를 거의 전적

으로 설명하는 핵심적인 매개변인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비교적 큰 국내 

청소년 표본에서 애착, SNS 중독경향성, 소외

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

였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이

나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위의 주제들을 살펴

보았다(김보경 등, 2016; 박주리, 2020; 박지수, 

서영석, 2018; Liu & Ma, 2019). 또한 SNS 중독

의 경우 대인관계적 욕구가 두드러짐에도 불

구하고 청소년의 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검증한 국내 연구는 소수였다(김영숙, 

2017; 유현욱, 2015). 본 연구에서는 소외에 대

한 두려움이라는 SNS 현상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이 양자 간 관계를 매개함을 새롭게 제안

하였고, 애착이 상대적으로 결과적 행동 문제

로부터 시간적, 원인론적 거리가 먼 원격 요인

이라는 점,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근접 요인이

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된 매개모형을 입증

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결과

를 청소년 집단으로 확장하고, 새로운 변인을 

추가하여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을 더욱 폭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교

육적 및 치료적 함의를 지닐 수 있다. 기본적

으로 본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일관되게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청소년들이 다른 행위 

중독 문제뿐 아니라 SNS 중독에도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민경, 2012; 김영숙, 2017; 

김유연, 2015; 송두리, 2013; Monacis et al., 

2017; Reiner et al., 2017). SNS를 통한 온라인 

상 대인관계적 교류는 선용될 시 청소년들에

게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즐겁고 유익한 경험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청소년들은 실제 애착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관계적 욕구를 SNS 상에서 과잉보상하려 할 

수 있으며(Assunção et al., 2017; Lei & Wu, 

2007), 그 결과 SNS 중독에 빠지게 될 위험성

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SNS 중독은 애착 문

제로 인한 정서적 결핍 해소에 결과적으로 도

움이 되지 않고 이를 심화시키거나, 간혹 더

욱 심각한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여러 가지 유

형의 범죄 피해에 취약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허일수, 유진이, 2018).

또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SNS 중독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생활지도 및 상담 프로

그램을 구성할 때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치료

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불안

정한 애착을 가진 청소년은 소외에 대한 두려

움을 매개로 SNS 중독에 빠져들 수 있는 바, 

이들이 경험하는 소외에 대한 감정을 적절히 

다루는 것이 교육 및 상담에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또래애착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완전매개 효과를 고려하면, 청소년 

시기 또래 집단의 문화에서 뒤떨어지거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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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지 못하는 소외감에 대한 두려움을 방어

하는 것이 SNS 중독으로 이어지는 매우 핵심

적인 경로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개입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SNS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 먼저 이들

의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관계가 어떠한지, 

현재 소외에 대한 두려움 수준은 어떠한지를 

평가해 볼 수 있다. 또한 안정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소외에 대한 두

려움을 쉽사리 경험하고 뒤이어 SNS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잠재 위험이 있는 학생

들을 미리 선별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치료적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기결정이론

의 관점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심리

욕구 중 관계성 결핍에 대한 반응으로서 발생

하고(Przybylski et al., 2013), SNS 과몰입은 내재

적 동기가 아닌 외재적 동기에 의해 행동하면

서 기본심리욕구 결핍의 악순환을 유지시키는 

문제 행동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외재적 동기에 의해 집단 참여 압력을 느

끼는 상태에서 SNS 중독은 소외에 대한 두려

움의 해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견

지에서 과도한 SNS 사용은 결국 다른 사람과

의 상향비교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

다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잘 지낸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활

성화시킨다는 연구결과는 그 악순환을 잘 보

여준다(박주리, 2000). 따라서 보다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치료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SNS 외에 

자신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실제로 충족

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활동들을 계획하고 그

를 통하여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는 행동적 

실천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특성 소외에 대한 두려움

(trait-FoMO) 대 상태 소외에 대한 두려움

(state-FoMO)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Wegmann, 

Oberst, Stodt와 Brand(2017)는 인터넷이나 온라

인 SNS 상황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상태 차원

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개인과 인터넷 소통 

사이를 매개하는 일종의 인지적 편향으로 바

라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관점에서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경우 

인지행동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직접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으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인지행동 치료

적 접근은 스마트폰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형

초, 안창일, 2002; Stevens, King, Dorstyn, & 

Delfabbro, 2019).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치료

적으로 개입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첫

째, 편의 표본(convenience sample)이 사용되었다

는 점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주

로 서울과 경기/인천, 경상도 지역의 학생들이

며, 서울 지역 청소년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국의 청소년에게 일반

화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거주지

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표

집하여 대표성을 강화한 표본에서 본 연구결

과가 재검증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SNS 중독경향성의 평균이 1.85로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 참

여한 청소년들이 SNS 사용 시간(양, 횟수)에 

있어서는 충분하지만 중독경향성은 비교적 낮

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중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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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이 높은 참여자들을 충분히 확보한 표본

에서도 본 연구결과를 재검증해 봐야 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시에 자료 수집을 하는 횡단적 설

계를 하였다는 점이다. 잘 타당화된 자기보고

식 설문지는 다량의 정보를 경제적으로 수집

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며, 솔직한 반응을 전

제할 때 청소년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자신의 

주관적인 내면 상태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방어성이나 사회적 바람

직성 등 반응편향으로 인하여, 왜곡 가능성 

또한 있다. 특히 주요 변인 중 하나인 애착 

등을 부모 보고나 전문가 면담 방식이 아닌 

회고적 자기보고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변인 간 이론적 관계에 근거하여 

연구 가설에서 변인 간 선후관계를 설정하였

지만, 횡단적 설계의 특성 상 인과성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측정 수단을 다변화

하고 종단 연구, 조작을 가한 실험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회귀분석 방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하면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별도

의 모형으로 각기 분석하였다. 그러나 부모애

착과 또래애착이 서로 일정한 관계성을 가지

고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이후 SNS 중독경향

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

다(Yang, Zhu, Chen, Song, & Wang, 2016).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기에 또래애착의 중요성이 증

가하지만 심리적 위협을 느끼는 시기에는 부

모애착이 일종의 안전기지 역할을 다시금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유성경 등, 2010), 

또래애착의 불안정성을 안정적인 부모애착이 

완충하는지 여부 등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분석 방

법을 통하여,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모형 내

에서 동시에 고려하는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

도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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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r of missing out (FoMO) refers to the desire to stay continually connected with what others are doing 

because they are afraid of missing the flow or not being included. Although FoMO has been recently 

proposed as a widespread phenomenon within social media, there has been few empirical research by 

which mechanism FoMO leads to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addic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FoMO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proneness. A 

total of 51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Results showed that FoMO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arental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proneness, whereas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proneness was fully mediated by FoMO. These results suggest that unstable attachment 

might contribute to SNS addiction through FoMO, especially in case of peer attachment. Lastly, we 

discuss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Fear of missing out(FoMO), Attachment, SNS addiction, Loneliness, SNS use mo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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